
주안애 종합사회복지관 

설 명절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설날맞이 행사

설마중 “사랑의 키트” 행사 진행

주안장로교회에서 설립한 주안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주안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

지난 2월3일(수)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‘주님의 사랑’

을 실천하고 나누고자 ‘설마중 사랑의 키트’ 나눔 행사를 부평성전 1층 로비에서 진행하

였습니다. 이번 행사는 부평구 지역을 섬기고 있는 주안애 종합사회복지관(032-513-

1998)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, 예수 그리스도의 사

랑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

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습니다. ‘교회와 지역 내에서 

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은 주안애 종합사회복지관의 나눔행사에 누가 참여하여 

주실까?’라는 생각이었습니다.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안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나

눔 행사홍보를 하면서 알았습니다.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관을 지켜보고 계

셨다는 것입니다. 홍보를 하고 있는 주안애 종합사회복지관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들

어오셔서 반응과 호응을 해주셨습니다.

주안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기업의 물품 후원과 개인 후원자분들의 많은 후원도 이

어졌습니다. 더 감사한 것은 주안장로교회에서도 부평성전 로비를 행사장소로 흔쾌히 

허락해주셨습니다. 주안복지재단에서는 상임 이사님과 직원들이 함께 하며 여러 물품

을 후원해 주셨고, 17사단 장병들, 사랑부, 장애인선교부에서 섬기는 교사분들, ‘두걸음 

봉사단’, 복지관 운영위원인 신은호 시의원, 그리고 주안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온 마음과 

정성을 다해 봉사해주셨습니다. 

이처럼 많은 후원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속에 행사가 성대하게 이루어 질 수 있

었습니다. 한 자원봉사자께서 “멀리 보이던 주안애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과 교회 내에 

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모금과 나눔 행사를 진행해 주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 

너무 기쁘다”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는 이 나눔행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가를 

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. 행사 당일 4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은 서로를 향한 인

사와 교제를 시작으로 사랑의 키트 제작에 앞서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

글을 키트 박스에 작성하고 포장을 시작하였습니다.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

말 한마디 한마디를 사랑의 종이에 적어가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나갈 

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
주안복지재단 총 10여 종의 떡국, 라면, 생필품, 방한용

품 등을 박스에 담아 150개의 사랑의 키트

를 완성하였습니다. 완성된 키트 물품은 부

평구 내 장애인 가정, 경로당, 노숙인 쉼터 

및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되

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설 명절을 맞

이하여 퍼져나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갖

게 되었습니다.

한 경로당은 어르신들께서 너무 반갑게 사

회복지사를 맞이하시면서 “설날에 아무도 

찾아오지 않는 곳에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

감사하다”는 말과 함께 복지사의 손을 꼭 

잡아주셨습니다. 노숙인 쉼터는 주안교회

와 주안복지재단이 주안애 종합사회복지관

을 통하여 훈훈한 사랑을 이 추운 겨울에 

고생하는 노숙인에게 베풀어주셔서 감사하

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. 이번 후원과 자

원봉사, 그리고 관심을 통하여 제작된 설

마중 “사랑의 키트”가 명절에 소외된 지역

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

과 함께 훈훈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

가 되었습니다.

본 행사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모든 

주안장로교회 성도들과 자원봉사자 및 후

원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주안

애 종합사회복지관(032-513-1998)의 사회

복지사들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앞으

로도 주안애 종합사회복지관은 더욱더 지

역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

우선을 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도록 노

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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